염,안료

유기합성염료와 유기안료는 유기색소라 부르며, 유기합성염료나 유기안료의 구분은 과학적 구분이 아니고 용도에 따른 편의주의적 구분으로 보면 적합하다.

간단히 구분하면, 가시광선을 선택적으로 흡수 또는 반사함으로써 고유한 색을 나타내는 물지를 색소라하며,
그중 일정한 방법으로 섬유, 피혁, 모피, 지류 등과 같은 피염물에 염착되어 상당한 일광세탁, 마찰 등에 견뢰도를 갖는 색소 를 염료라 하고, 
색소를 가지는 미립자로서 피염물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염착 되지 않고 물리적 방법(접착 등)에 의해 피염물 표면에 색소로 부착되어 고유 의 색을 내는 것을 안료라고 한다.
무기안료 : 무기안료는 유기안료에 비해 일반적으로 색의 투명성이나 착색력은 떨어지지만 내열성, 내후성, 내이행성이 우수하며 염화비닐로 부터 ENGINEERING PLASTIC까지 폭 넓게 수지착색에 사용되고 있다. 합성방법으로서는 水계와 燒成계가 있으며 수계는 내열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료표면의 실리카 피막처리 등에 의해 성상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다.(내열황납 등) PLASTIC 착색에 많이 사용되고 있던 유해중금속계 안료는 안전 및 공해면에서 그 용도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현재는 대체 안료로서 복합산화물계 안료가 사용되고 있다. 

2.유기안료 : 유기안료는 품종이 풍부하며 색 영역이 넓고 선명하며 착색력이 크기때문에 유채색의 중심안료로서 각종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범용적인 것으로서는 용성(溶性)및 불용성 AzO안료와 프탈로시아닌 안료이다. 특히 프탈로시아닌 안료는 여러 성능이 우수한 청록색의 안료로 안료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많은 수요를 갖고 있다. PLASTIC에서 ENPLA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유기안료의 하나로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황색에서 赤色영역의 범용안료로는 AZO계 이지만 내열성은 충분하지 않고 염화비닐이나 LDPE등 가공온도가 낮은 수지에서의 용도로 한정되어 있다. 보다 성능이 좋은 안료로서는 축합 AZO계나 多環系안료가 있으며, 무기 중금속계 안료의 대체품으로 개발되어 현재 PLASTIC 착색의 주류로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 고가이며 그 성능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색상에 따라서는 문제도 많다. 
최근 구미를 선두로 하는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구조를 갖는 안료 出市는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디케토피로로피롤(DPP)계 안료가 CIBA-GEIGY사에 의해 出市되어, 赤系 유기안료의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유기안료의 연구분야에서는 기능성색소로서의 활동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프탈로시안이나 펠릴렌계 안료의 일부가 전자사진용 및 lazer printer용으로서 실용화되고 있다.
